
제 86호 미국 대학원 유학 지도하기 (3 ) 진로 설정

지난 호에는 미국 대학원은 6개의 급 (연구중심 1 & 2, 박사중심 1 & 2, 석사중심

1 & 2)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조금 무리를 해서라도 연구중심대학으로 가야

할까요, 아니면 가능한 재정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박사중심대학을 알아보는 것

이 바람직할까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아도 마음에 흡족한

직장 찾기 힘든데 이름도 못 들어보던 대학에 유학 가면 별 볼일 없을 것이다."

아마 이런 추측이 지배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여기에 대한

답은 학생 각자의 진로에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교수가 되는 것이 목적이라면 최종 학위는 연구중심대학에서 받아야 유리할

것입니다. 하지만 교수직을 단지 사회적 지위를 얻는 수단으로 생각하는 학생이

있다면 교수님들께서 빨리 그들의 마음을 바꾸도록 도와줘야 하겠습니다. 이유가

여럿 있습니다.

1. 교수직이 점점 줄어듭니다. 명문대를 나와도 교수직을 얻기 힘들어진다는 것이

지요. 2007년까지 한국의 대학생 수가 점점 줄어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2. 교수직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선망 업종이겠지만 예전 같지는 않을 것입니다.

교수님들께서 노조를 고려하고 있는 사실 하나를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교수

노조 설립 가능성을 "새시대 교수법" 책에 비췄는데 한국에서 현실로 이토록 빨

리 다가 올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3. 미국의 경우 교수님들의 이혼율이 평균보다 훨씬 웃돕니다. 그 만큼 (적어도

첫 10~15년간, 정교수로 승진 될 때까지) 정신적으로 고달픈 직장이란 뜻도 되겠

습니다. 교수업적평가제나 연봉제를 대대적으로 실시할 2002년도에나 실감날 내용

입니다.

만약 직업과 관계없이 연구자가 되겠다면 꼭 연구중심대학을 고집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각 학생의 능력이나 재정 형편을 고려하여 석사중심대학이나 박사중심

대학도 고려해 보라고 권하면 좋겠습니다. 지난 호에 말씀드렸듯이 연구중심대학

이란 호칭은 연방정부로부터 받는 (기초연구에 대한) 연구비의 규모를 따진 결과

일 뿐, 기업으로부터 위탁받은 (응용연구에 대한) 연구비는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 따라서 박사중심대학과 석사중심대학에서도 활발한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대학에서 학위를 받은 학생들은 대부분 기업으로 진출합니다. 수많은 중국

학생과 인도 학생들이 미국의 기업 연구실로 진출하는 것을 보면서 한국의 장래가

걱정되었습니다. 실용 가능성이 높은 첨단 연구는 기업에서 하고 있는데 결국 그

런 기술을 중국과 인도가 이전 받고 한국은 뒤쳐질 것이라는 안타까움을 느끼게

됩니다. "박사 학위 = 교수직"은 잘못된 인식이라고 학생들을 깨우쳐야 할 것 같

습니다.



< <잔소리 코너> >

지식산업시대의 지식창출이란 새로운 지적발견 이외에 지식을 응용하거나 종합해

서 쓸모 있게 만드는 일입니다. 따라서 고급 연구 인력이 경제사회에서 실력 발휘

를 하자면 실용적 연구 능력을 지닌 박사가 많이 배출되어야 합니다. 한 때 박사

학위 소지자의 대다수가 교수가 되던 시대가 있었지만 현재 배출되는 박사는 교수

가 될 확률이 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원에서는 계속해서 연구중심대학

의 교수직에나 적합한 "교수 후보자"만 대량생산하고 있습니다. 대학원 교과과정

의 폭을 넓혀서 기초와 응용 연구 능력자를 두루 배출해야 합니다.

ⓒ 조벽, 2000


